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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 검정고시 합격한 결혼이주여성 합동 졸업식 열려 
- 초등과정 41명, 중등과정 22명, 고등과정 13명 등 76명 검정고시 합격 -

- 결혼이주여성 학업능력 키우기 위한 ‘검정고시 사업’결실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29일 계양구 사회복지회관에서 2022학년도 

검정고시에 합격한 결혼이주여성 76명의 합동 졸업식이 열렸다고 밝

혔다.

인천시는 인천시 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와 함께 2014년도부터 결혼

이민자들의 학력신장을 위해 힘쓰고 있는 가운데, 지난해 포스코 사

회공헌사업의 일환인 여성가족부 산하한국건강가정진흥원 공모사업에 

인천시 다문화거점센터(계양구가족센터)가 제안한 ‘결혼이민자 학력

신장 프로젝트-위풍당당 엄마되기’ 사업이 선정됐다.

이 사업은 결혼이주여성의 학업능력 향상을 통해 자립역량을 강화하

고 자녀양육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, 시는 공모사업비로 

‘검정고시 사업’을 추진하고 있다. 

올해 검정고시 사업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은 109명으로, 이들 중 초

등과정 41명, 중등과정 22명, 고등과정 13명 등 총 76명이 검정고시에 

합격하는 높은 성과를 보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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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서 지난 4월에 치러진 2022학년도 제1회 검정고시에 응시한 50명 

중 합격자 42명 전원에게 노트북을 전달했으며, 지난 8월에 치러진 2

차 검정고시 시험 합격자 34명 전원에게도 노트북을 전달했다.

 

졸업식에서 소감문을 낭독한 결혼이주여성은 “검정고시를 공부하면

서 자기개발도 할 수 있었고 자녀에게 공부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

줄 수 있었다”며 “이제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얻었으니 취업과 대

학교 진학의 꿈을 가질 수 있게 됐다”고 소감을 밝혔다. 

박명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“앞으로도 결혼이주여성의 활발한 사회진

출을 위해 기초학습 기회제공 및 학력취득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의 

안정적인 삶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”고 

말했다. 


